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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자넬 MARY JANELLE 수녀  ND 5228 

 

로버타 테레즈 스트라센스키 Roberta Therese STRACENSKY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1년 6월 29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8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3년 1월 29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3년 2월 3일 샤든 부활 묘지 

 

가족들 사이에서 바비로 불려졌던 로버타는 니콜라스와 마가렛(파카노스키) 

스트라센트키의 아홉 자녀 중 맏이였다. 슬로박에 있던 성 웬델린 본당 근처의 가정은 

신앙과 문화와 지속되는 가족 유대가 양육되던 행복한 장소였으며, 로버타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었다.  

 

노틀담 수녀들이 가르치던 본당 학교에서의 초등 학교 시절을 마친 다음 바비는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수도 성소를 느끼고 졸업후 

양성소에 들어갔지만 결핵 진단을 받으면서 수년간 진료를 받느라 성소를 미뤄야 했다. 

건강과 기력을 순조롭게 되찾아 가는 동안에는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1955년 6월에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바비는 1955년 9월 8일에 

청원자가 되었으며 착복하면서 메리 자넬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메리 자넬 수녀는 전통적 교실 환경에서나 본당 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수업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조직적이었으며 활발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첫 영성체를 준비시켜 주었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죤 캐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동 발달의 모든 면을 육성하는 탁월한 

교사였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수녀의 이해심, 온화한 방식과 연민에 찬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교육에 대한 수녀의 전문성은 점차 확장되어 영국에 있던 우리 수녀들과 지냈던 

5년간의 사도직까지 포함하게 되었는데 수녀는 언제나 영국 땅과 그 나라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   

 

관대하고 친절한 환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감, 차분한 현존은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메리 자넬 수녀는 특징적으로 “기도의 전사”로 알려졌다. 수녀의 삶을 매일 미사에서 

하느님 현존의 신비에서 흘러나왔다. 장기적 암진단을 받고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했다. 수녀는 사목 방문을 하고 공동체의 필요한 곳에서 

수녀들에게 봉사했다. 여러 해동안 기도 전화에 참여하여 전화를 걸어오는 이면 누구든지 

그들의 지향에 응답하여 기도해 주었다. 편지, 카드, 전화 통화를 통한 수녀의 포괄적인 

왕래는 수녀들, 가족, 보다 큰 공동체속에 몰입하게 해 주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수녀는 하느님 안에 자리해 있었다. 메리 자넬 수녀가 좋으시고 사랑에 넘치는 하느님의 

평화와 현존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